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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스키 참가자들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와 여가제약 협상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위치한 4개 스키 

리조트를 방문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군집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

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374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활용하는 

참여자는 강도와 정도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의 하위요인별로 일원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제약 

협상은 전략을 활용하는 강도와 정도에 따라 상, 중, 하의 3단계로 분류가 되었다. 둘째, 여가제약 협상 수

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전체평균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과거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 등의 전문화 하위요인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셋째, 여가제약 협상전략의 적극적인 활용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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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recreation specialization 

levels based on the levels of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on recreation specialization. A total of 374 skiers Kyonggi and Kangwon 

provinces was selected using the cluster sampling method. All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based on the levels of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and one-was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kiers were 

divided into 3 groups(high, middle, low) by the K-mean cluster analysi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past experience, centrality of life, financial investment, and overall recreation 

specialization based on the levels of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Finally, leisure constrain 

negoti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recreation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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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키는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여가스

포츠 활동으로서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관계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종목이다[18]. 또한 스키는 2000년대 이후

부터 상류계층을 위한 귀족스포츠에서 벗어나 대중스

포츠의 한 종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9].

이렇듯 스키는 현대인들의 대중스포츠로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지만 눈 위에서 장비를 착용하고 빠른 스

피드를 즐기는 스키의 종목 특성상 부상 위험, 높은 비

용, 기술 부족, 낮은 접근성 등은 스키에 참여하고자 하

는 개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6]. 

하지만 스키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이용하여 당면한 제약을 극복하고 여가활동에 참여하

고자 한다[18][20][22][26].이러한 여가제약 협상전략은 

여가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개인의 행동적, 인식적 전

략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개개

인의 노력을 뜻한다[5]. 

또한 여가제약 협상전략에 있어 협상의 의미는 적응

이나 조절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여가제약 협상전략

은 여가제약 요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여가

활동 참여에 있어 처해진 상황에 적응하거나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3]. 

즉, 현재 스키를 즐기거나 과거 스키를 경험한 사람

들은 스키 참여를 저해하는 특정한 제약 요인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그 상황에 적응하여 결과

적으로 스키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개개인이 경험하는 제약의 강도와 종류는 동일하게 나

타나지 않지만 여가제약 협상을 통해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해 본다면 개인이 경험하는 여가

제약은 그 강도와 정도가 동일하지 않으며, 여가제약 

협상 역시 개인이 경험하는 강도와 정도가 다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여가제

약 협상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6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들이 여가참여, 

진지한 여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이

나 여가제약 협상과 다른 이론들과의 인과관계를 살펴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1][4][5][6][10].

최근 들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른 여가제

약 분석[13], 여가활동 참가정도가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11] 등 요인들의 강도 

및 정도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그 수

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하부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협상 전체의 강도와 정도로 구

분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전략을 활용하는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로 세분화한 연구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여가제약 협상을 강도와 정도로 나

누어 적극적, 그리고 소극적으로 협상전략을 사용하는 

개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협상전략에 따른 개인

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까지의 여가제약 협상 연구는 여가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나 여가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

안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가참여 촉진을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 여가제약 협상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전문화 단

계에 이르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개인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기술 

및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개념으로서 

Bryan[19]이 처음으로 그 개념을 제시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8].

특히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는 전문화의 개념 및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와 참가기간과 레크리에이션 전

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14]. 

황선환과 김미량[12]의 연구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김미량, 김동제, 권창기[3]는 레크리에이

션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경력, 빈도, 몰입수준, 기술 

수준 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McFarlane[25]은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 전문화 

정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감소할 수

도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황선환 외[14]는 참가기

간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간에 따라 전문화 수준이 증가 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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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참가기간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연구대상에 따라 상이

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동일한 기간 동안 여가활동에 

참가하더라도 이를 통한 개인의 경험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레크

리에이션 전문화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참가기

간뿐만 아니라 전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도 활발히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는 참가기간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

에서 나아가 개인이 여가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인 여가제약 협상의 수준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레크리에이션 전

문화 현상이 잘 나타나는 스키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여

가제약 협상의 수준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스키

활동 참여에 있어 여가제약 협상 수준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본 연구는 그 동안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라 레

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1-1.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과거경험 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2.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인생의 구심성 요

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3.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경제적 투자 요인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은 레크리

에이션 전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스키에 참가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

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군집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에 위

치한 4개 스키 리조트(경기도 1개, 강원도 북부, 동부, 

중부 각각 1개 리조트)를 방문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각 리조트별 100부씩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6부를 제외

하고 총 374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

는 황선환 외[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를 재이용하

여 새로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18세부터 52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20대가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

대가 13.6%, 10대가 13.4%, 40대가 6.4%, 50대 이상이 

1.3%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51.9%, 여자가 

48.1%로 비교적 균등한 비율을 보였으며, 학력은 대학

교 졸업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23.5%, 대학원 졸업 5.1%의 순서로 나타났다. 평균 스

키경력은 3.73년, 스키시즌 중 평균 주 2.48회 스키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평균 참여 시간은 4

시간 반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인구사

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사례수(n) 백분율(%)

연령

10 - 19 50 13.4
20 - 29 244 65.2
30 - 40 51 13.6
40 - 50 24 6.4
50대 이상 5 1.3

성별 남 194 51.9
여 180 48.1

학력
고등학교졸 88 23.5
대학교졸 267 71.4
대학원졸 18 5.1

스키
경력

1년 이하 104 27.8
1 - 3 128 34.3
3 - 5 77 20.6
5 - 7 22 5.8

7년 이상 43 11.5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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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

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4문항, 여가제약 협상 24

문항,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10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용한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 지표와 내

용은 다음과 같다.

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스키참여 정도의 4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2.2 여가제약 협상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어떠한 노력

을 통해 제약을 극복하는지를 나타내는 총 24개의 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여가제약 협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는 Jackson & Rucks[21]가 최초 개발하고 Loucks- 

Atkinson & Mannell[24]의 연구에서 재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김경식, 황선환, 원도연[2]이 한국 실정에 맞

게 변환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문항을 활용하

였으며 설문지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동의함’(5점)까지 5점 Likert-type 방식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6문항), 여가

활동비 마련 및 시간관리 노력(7문항),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3문항),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3문항), 여

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2문항),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가제약 협상 문항의 예

로는 “나는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여가활동에 

참가하려고 노력한다”(요인1), “나는 여가활동을 위해 

저축하려고 노력한다”(요인2), “나는 스스로 여가활동

의 강도를 조절한다”(요인3), “나는 여가활동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한다”(요인4), “나는 여가활동

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려고 노력한다”(요인5), “나는 여

가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유사한 종목으로 대

체하려고 노력한다”(요인6) 등이 있다. 

2.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McFarlane[25]의 연구에 사용된 척도를 황선환, 최홍

석, 한승진[17]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3요인 10문

항의 척도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스키 경력, 참가횟수, 몰입과 기술 

수준 등을 평가하는 과거 경험(5문항), 스키가 인생에

서 차지하는 비율, 관련 기사 검색 정도를 평가하는 인

생의 구심성(3문항), 스키 관련 물품의 수와 투자비용

을 평가하는 경제적 투자(2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

였다.

문항의 예로는 “스키 기술 수준”(요인1), “나의 인생

에서 스키가 차지하는 비율”(요인2), “소유하고 있는 스

키 관련 용품의 수”(요인3)” 등이 있으며, 각 영역의 신

뢰도 계수는 과거경험 .902, 인생의 구심성 .868, 경제적 

투자 .883,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948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Q값(/df)이 4.88로 기준

보다 높았으나 비교적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CFI=.98, TLI=.95, NFI=.97로 적합도 기준에 충족하였

으며, RMSEA=.10으로서 적합도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 χ²/df CFI TLI NFI RMSEA
모델 102.50/21=4.88 .98 .95 .97 .10
기준 ≤3.0 ≥.90 ≥.90 ≥.90 ≤.08

표 2. 스키 참가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확인적 요인분석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 중 26부를 제외한 376

부의 설문지를 SPSS WIN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량,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군집분석, 일원변량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값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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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스키 참가자들의 여가제

약 협상 수준을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라 분류한 3개 집단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여 집단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를 검증하였

으며, 사후분석은 Duncan을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여

가제약 협상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의 통계

적 유의수준은 p=.05수준으로 설정하였다. 

4.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의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계

수(Cronbach's α)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크롬바 알파

계수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구하는 신뢰도 

추정 방법이다[4]. 아래의 [표 3]은 여가제약 협상과 레

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영역 Cronbach's α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877
여가활동비 마련 및 

시간관리 노력 .857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673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 .803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 .744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 .696

여가제약 협상 전체 .918
과거경험 .902

인생의 구심성 .868
경제적 투자 .88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체 .948

표 3. 신뢰도 분석

[표 3]을 살펴보면 여가제약 협상의 6가지 하위 요인

의 신뢰도 계수는 .678～.877 사이에 분포되었고 여가제

약 협상 전체는 .918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

고 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3가지 하위 요인의 신

뢰도 계수 역시 .868～.902 사이에 분포되었고 레크리에

이션 전문화 전체는 .948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나

타냈다.

III.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여가제약 협상 수준을 상, 중, 하의 3

단계로 구분하고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 군집분석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을 구분하기 위하

여 2, 3, 4, 5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3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을 때 각 

군집 별로 여가제약 협상 수준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

났다. 3개 군집의 여가제약 협상 평균과 수준별 인원분

포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하 중 상
여가제약 협상 평균 2.75 3.39 4.17

사례수(n) 96 179 99

표 4. 여가제약 협상 수준 군집분석

또한 각 군집에 포함되는 사례 수 역시 3개의 군집으

로 구분하였을 때 다른 군집의 분류보다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따르

면 여가제약 협상 수준이 가장 낮은 하의 집단은 평균

이 2.75로 나타났고, 중간 집단은 3.39, 가장 높은 상의 

집단은 4.17로 나타났다. 여가제약 협상 수준별 인원은 

가장 낮은 집단이 96명, 중간 집단이 179명, 가장 높은 

집단이 99명으로 나타났다. 

2.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의 차이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3가

지 하위 요인인 과거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 

모두에서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체에서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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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거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체

M SD M SD M SD M SD

여가제약협
상

  (a) 상 99 3.44 0.98 2.63 0.96 3.26 1.19 3.16 0.95
  (b) 중 179 3.05 0.97 2.18 0.99 2.57 1.24 2.69 0.96
  (c) 하 96 2.09 0.87 1.53 0.61 1.87 1.06 1.88 0.77

F값 53.70*** 36.73*** 33.49*** 50.11***
Scheffe a>b>c a>b>c a>b>c a>b>c

*** p<.001

표 5.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 

구체적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요인 중 과거경

험은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의 집단에서 평균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서 중 3.05, 하 2.09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 중, 하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인생의 구심성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평균이 

상 2.63, 중 2.18, 하 1.53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투자에서는 상 3.26, 중 2.57, 하 1.87의 순서로 나타났

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체의 평균은 상 3.16, 중 

2.69, 하 1.88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과거 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체

에서 상, 중, 하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

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에서

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여가제약 협상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인과
관계

연구대상자를 여가제약 협상의 수준별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 내에서 여가제약 협상이 레크리에이

션 전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집단 b SE β t R2

상
(99명) 1.734 .284 .527 6.100*** .277
중

(179명) 1.762 .361 .344 4.879*** .119
하

(96명) -.418 .326 -.131 -1.280 .017
***p<.001

표 6. 여가제약 협상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

[표 6]을 살펴보면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의 집단과 중의 집단에서 협상 수준이 증가

할수록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상: β=.527, p<.001, 중: β=.344, p<.001). 

이에 반해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지 못하는 하의 집단에서는 협상이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하: β=-.131, 

p=n.s.).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과거 여가는 단순히 휴식과 기분전환의 소극적 기능

을 담당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잠재적인 능

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인간본연의 활동으

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7]. 특히 여가스포츠 참여를 

통한 여가선용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의 질을 함께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여가학 분야에서도 여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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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 및 참여 수준의 향상으로 여가활동 참여를 촉

진시키는 여가제약 협상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

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가제약 협상과 레크리에이션 전

문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가제약 및 참여와의 관

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6][10][15],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여가제약 

협상 수준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인지된 여가제약 협상의 수준별로 대상을 분류

하고 여가제약 협상의 강약에 따라서 레크리에이션 전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평균 비교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여가제약 협상은 상, 중, 하의 3단계로 분

류되었으며 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여가제약 협상에도 

강도와 정도가 존재하며 동일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더

라도 서로 다른 전략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재까지 진행된 여가제약 협상의 연구에서는 여가제약 

협상을 6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요인별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치우쳐 있었으나 본 연구는 이

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여가제약 협상을 수준별로 구분

하여 그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를 규

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여가제약 협상의 수준별 분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과거

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 등의 세 가지 요인에

서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집단은 스키 경력, 빈도, 몰입 정도, 기술 수준이 여

가제약 협상전략을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스키 비시즌 중에도 인터넷이나 서적 

등을 통해 꾸준히 스키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키 관련 용품 및 스키에 투

자하는 비용 역시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가제약 협상 전략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황선환[1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의 하위 요인인 과거 경험과 경제적 투자가 여가만족

도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황선환 외

[16]의 연구와도 연관이 된다. 즉, 적극적으로 여가제약 

협상을 활용하는 집단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으며 

이는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함께 높이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여가제약 협상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집단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은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인 여가제약 

협상전략의 활용은 여가 참여가 기본 전제인 레크리에

이션 전문화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가제약 협상 전략이 참여를 유도한다는 

최성범[10]과 Loucks-Atkinson & Mannell[24]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여가제약 협상전략은 여가제약을 극복하여 여가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며 레크리에이션 전

문화의 수준을 결정짓는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가제약 협상전략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 수준(과거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스키 참가

자들이 당면한 여가제약을 극복하고 레크리에이션 전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이고 다양

한 여가제약 협상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여가스포츠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제

약에 당면한 개인들이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슬기롭게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여가교육

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결론
본 연구는 스키 참가자들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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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와 여가제약 협상이 레

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다. 첫째, 여가제약 협상은 전략을 활용하는 강도와 정

도에 따라 상, 중, 하의 3단계로 분류가 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

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둘째, 여가제약 협상의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는 전체평균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가제약 협상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해 과거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 등의 요

인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셋째, 여가제약 협상전략

의 적극적인 활용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키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

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운동 종목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종목

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살펴보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연구에서는 레크리에

이션 전문화의 하위 요인별 수준을 분류하여 하위 요인

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더욱 구체

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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